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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fizer, 리피토 특허소송 취하 합의
Ranbaxy, 복제약 판매시기 2011년 9월로 연기 … 180일간 미국 독점판매

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품 중 하나인 콜레스테롤 강하제 리피토(Lipitor)를 둘러싼 다국적 제약기업 

Pfizer와 인디아 최대의 제약기업 Ranbaxy 사이의 특허 분쟁이 해소됐다.

Ranbaxy는 2003년 이후 미국 등 12개국에서 제기한 리피토 관련 특허무효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Pfizer

과 합의했다고 6월18일 발표했다.

Ranbaxy는 합의를 통해 당초 2010년 초로 계획했던 리피토 복제약(제네릭) 판매시기를 2011년 9월로 20개

월 가량 늦추기로 했다.

대신 Ranbaxy는 2011년 미국에서 180일간 리피토 복제약을 독점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.

또 세계에서 2번째로 리피토가 많이 팔리는 캐나다와 벨기에, 오스트레일리아, 네덜란드, 독일, 스웨덴, 이태

리 등 7개국에서도 Pfizer의 특허 종료와 함께 추가 분쟁없이 복제약을 팔 수 있게 된 것은 물론, 말레이지아 

부르나이, 페루, 베트남 등에서도 제네릭 의약품 판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.

Pfizer가 개발한 콜레스테롤 강하제 리피토는 2007년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12개국에서 130억달러(약 13조

3000억원) 상당을 판매한 블록버스터 신약이다.

통상 특허기간이 만료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제네릭 제품이 시장의 70%를 잠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

Ranbaxy가 협상을 통해 얻은 이득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.

말빈데르 모한 싱 Ranbaxy 최고경영자(CEO)는 “합의는 Ranbaxy의 제네릭 의약품 판매에 대한 불확실성을 

해소했다”고 평가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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